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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피톤치드흡입이 폐경기 여성의 기분상태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변화를 8주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D, N구의 폐경 후 2년 이하 41명을 목적적 표집하였다. 실험설계

는 피톤치드흡입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되는 연구대상자 요인과 사전측정(0week)·중간측정(4week)·사후측정

(8week)의 3개 측정시점으로 구성되는 2×3 반복측정에 의한 요인설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는 기

분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로 설정하였으며 사전측정·중간측정·사후측정 3회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

석방법은 one-way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첫째, 폐경기 여성의 피톤치드흡입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긴장, 우울, 피로, 혼돈 요인의 감소 효과와 활력 요인의 증가 효과가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폐경기 여성의 피톤치드흡입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능감, 정신적 안녕, 안정성, 활력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폐경기여성, 피톤 치도, 기분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정신적 안녕, 활력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 in phytoncide intake in mood stat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nopausal women through an 8-week experiment. For the study, 

41 subjects under 2 years after menopause in D and N districts in Seoul were targeted. consisting of 

three study points: pre-measurement (0week), intermediate (4week), and post-measurement (8week).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mood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set,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ree questionnaires: pre-measurement, intermediate 

measurement, and post-measurement. As for the analysis method, one-way ANOVA and post 

verification were performed. Derived result First, the phytoncide inhalation group of postmenopausal 

wom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reducing tension, depression, fatigue, chaos, and 

increasing vitality among the sub-factors of mood stat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phytoncide inhalation group of postmenopausal wom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competence, mental well-being, stability, and vitality among the sub-factor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Key Words : Menopausal women, Phytoncide aroma inhalation, Mood stat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ntal well-being, Vital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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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누구나 노화를 경험하게 되며 노화는 인간

의 발달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 노화(aging)란 개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것이며 특히 폐경(menopausal)은 여성의 노화

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다[1].

폐경은 성 성숙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이며 이 

시기 호르몬,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변화로 성인병, 비만,  

퇴행성 질환,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증가하며 더불어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극단적 충동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2]. 

일반적으로 폐경기 중년여성들은 안면홍조, 발작성 

흥분, 안면홍조, 심계항진, 두통, 현기증, 불면증 등의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위장장애, 정신장애 등 

복합적인 증상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폐경

기 장애라고 한다[3]. 

특히 폐경기는 폐경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

신질환과 같은 발병도 증가하여, 우울증의 병력이 없는 

여성도 폐경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폐경 전에 비해 우울

증 유병률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폐경기 여성은 생식기능의 상실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난소기능의 저하로 인한 공포감, 열등감, 불안 

등의 정서적 장애로 고통 받기도 한다[4]. 

이러한 폐경기 여성의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문제

들을 감안할 때 제2의 여성기인 폐경기 여성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활력과 즐거움을 가지고 보다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변인들이 필

요하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폐경기 여성의 신체적, 심리

적 부정적 현상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수단들의 효

과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폐경기 여성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

장 보편적인 중재 수단으로 호르몬 요법[5], 운동요법

[6]상담요법 등이 있었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아로마(Aroma)를 이용한 다

양한 요법들의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로마 요법은 향을 이용하여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요법으로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한 정

유(essential oil)가 이용된다[7]. 대부분 아로마 요법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 흡입법, 목욕법, 족욕

법, 습포법 등이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마사지법과 흡입법이 가장 일반적 요법으로 사용되

고 있다[8]. Kang과 Lee는 국내 아로마 요법에 대한 

연구물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아로마 

요법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요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9]. 이러한 아로마 요법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

증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로마를 이용한 중재로 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 피톤치드(Phytoncide)를 

이용한 아로마 요법은 쾌적감이나 청량감을 줄 뿐만 아

니라 근육 이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와 같

은 인간의 기분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피톤치드는 수목 주의의 해충이나 미생물 또는 다른 

식물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나무가 공기 

중에 또는 땅 속에 발산하는 항생물질로 일반적으로 인

간의 생리·심리적 활성물질로 보고되고 있다[11][12]. 

이러한 피톤치드의 기전에 기초로 피톤치드를 이용

한 다양한 요법들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적 정서에 효과적 중재변인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나아

가 인간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

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피톤치드에 다양한 요법들이 실제적으로 다

양한 대상군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피톤치드를 어떤 

방식으로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아직 

까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폐경기 여성과 관련하여 Park과 Soh은 아로마를 이

용한 마사지가 폐경기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심리

적 변인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13], 또한 

Kim과 Park은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아로마를 이용

한 마사지에 대한 단일피험자 사례연구에서 아로마 처

치의 생리·심리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14].

그러나 전술한 연구들은 대부분 폐경기 여성을 대상

으로 다양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의 효과를 분

석한 결과로서 피톤치드 중재 효과를 예측하거나 일반

화할 수 없다.

또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중재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경의 부정적 증상이 심각하

게 나타나는 폐경 2년 미만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피톤치드흡입이 그들의 기분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8주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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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폐경기 여성들에게 피톤치

드 중재 효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폐경기 여성의 

삶의 질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재변인으로 피톤치드의 

역할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의 피톤치드흡입이 기분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8주 실험을 통하

여 그 변화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일련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연구대상자 및 할당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D, N구에 소재하는 

폐경기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1차

적으로 서울 소재 D구와 N구 소재 아파트를 대상처로 

아파트 부녀회에 의뢰하여 연구대상자 모딥 공고문을 

부착한 후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폐경기 여성 66명

을 1차적으로 목적적 표집하였다.

2차적으로 연령, 신체구성, 폐경 기간, 건강상태 및 

알콜 및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고 이에 부합한 연구대상자 47명을 다시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할당은 난수표를 이용하여 피톤치드흡입

집단(PG) 24명과 통제집단(CG) 23명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실험 진행 중 질병, 이사, 실험 불성실자 6명

이 제외되어 41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에서 폐경 

2년 미만의 중년여성을 표집하였다. 그 이유는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폐경 이전 1년 

그리고 폐경 후 1년 미만의 여성에게서 우울 지수가 높

고 부정적 정서 상태가 높다는 선행연구 Stewart & B

oydell, 1993)들이 참조되었다[15],[16]. 

본 연구에서는 폐경 1년 미만의 중년 여성을 표집하

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어 최대 2년 미

만의 여성으로만 한정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기분 상태(Mood state)

본 연구에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cNair, 

Lorr와 Dropplement[17]가 개발한 기분 상태 검사지

(POMS: profile of mood states)를 Yeun과 Park[1

8]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형 기분상태 검사지(Ko

rea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Brief: K-P

OMS-B)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긴장(tension), 

우울(depression), 분노(Anger), 활력(vigor), 피로(fat

igue), 혼돈(confusion)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하위요인 각각 5문항씩 30문항 5점 Likert 

평정 척도(0점 : 전혀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다.

기분상태 점수 환산은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동

의 5개 부정적 정서 요인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긍정적 

기분상태인 활력 점수를 감하여 기분장애총점(Total M

ood Disturbance score: TMD)을 산출하도록 고안되

어 있다. 5개의 부정적 기분상태는 각각 총20점 만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기분상태

가 좋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활력의 점수는 높

으면 높을수록 기분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02명의 폐경기 여성(53.4세 표준편차 

2.68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신뢰

도(Cronbach’s α) 값은 .691-.808로 나타났다.   

2.2.2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는 Dunbar 

등[19]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를 Shin[20]가 중년여성의 삶의 질 연구에서 사용

한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23문항이며 유능감, 정신적 안녕, 안정

성, 신체적 안녕, 활력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측정도구의 척도는 10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점은 1점에서 10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

에서 102명의 폐경기 여성(53.4세 표준편차 2.68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

ch’s α) 값은 .773-.831로 나타났다.   

2.3 실험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의 8주 피톤치드 아로마흡

입이 기분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걷기 피톤치드 피톤치드흡입집단 (Phytoncide 

Group: PG)과 통제집단(Control Group: CG)로 구

분하였다. 또한 측정시점은 사전측정(0week), 중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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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week), 사후측정(8week)으로 기분상태 및 건강관

련 삶의 질을 질문지를 통하여 3회 반복측정 하였다.

이때 피톤치드흡입과 관련된 집단은 8주간 피톤치드 

아로마 목걸이를 이용하여 피톤치드 에센셜 오일을 흡

입하도록 하였고 통제집단은 무향인 생리식염수를 8주

간 동일하게 착용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먼저 실험전 연구대상자이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신장, 체중, BMI, 페경

기간에 대한 두 집단 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

단과 측정시점에 따른 기분 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

분석(repeated measure two-way ANOVA)를 실시

하였다. 이때 집단과 측정시점에 상호작용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할 때 각각의 집단을 분리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6.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집단 동질성 분석

Table 1은 피톤치드흡입집단(PG)과 통제집단(CG) 

각각의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따른 실험 전 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t=1.737, p>.05), 신장(t=1.18

9, p>.05), 체중(t=1.069, p>.05), BMI(t=.717, p>.05), 

폐경기간(t=1.576, p>.05) 요인 두 집단 간 통계적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실

험을 실시하였다. 

Table 1. Group homogeneity test 

Factor PG CG t Sig

Age

(year)

55.25

±2.05

53.90

±2.83
1.737 .090

Height

(㎝)

161.15

±3.62

159.95

±2.80
1.189 .242

Weight

(㎏)

59.25

±5.35

57.48

±5.28
1.069 .292

BMI

(㎏/m2)

22.78

±1.45

22.44

±1.63
.717 .478

Menopause

period

(month)

20.65

±4.58

17.48

±7.81
1.576 .123

3.2 기분상태 변화

Table 2은 집단과 측정시점별 기분상태 하위요인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피톤치드집단의 사전측정 평균을 살펴보면 긴장 2.6

1, 노여움 1.97점, 우울 2.50, 활력 3.05, 피로 3.00, 혼

돈 2.52로 나타났다. 8주 후 사후측정에서는 긴장 1.8

8, 노여움 1.83점, 우울 1.58, 활력 3.51, 피로 2.31, 혼

돈 2.36로 나타나 긴장, 우울, 피로 요인은 측정시점별 

점진적 감소가 활력감 요인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통제집단의 측정시점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사전측정에서는 긴장 2.06, 노여움 1.64점, 우울 2.14, 

활력 3.11, 피로 2.67, 혼돈 2.25로 나타났다. 8주 후 

사측정에서는 긴장 2.30, 노여움 2.10점, 우울 2.14, 활

력 3.00, 피로 2.84, 혼돈 2.32로 나타나 우울, 활력, 피

로, 혼돈 요인은 큰 변화 추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러나 긴장과 노여움 요인은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

교할 때 다소 증가 추이를 보였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ood 

state by group and measurement time 

PG(n=20) CG(n=21)

Pre Mid Post Pre Mid Post

T
2.61

±.73

2.14

±.76

1.88

±.71

2.06

±.50

2.28

±.64

2.30

±.68

A
1.97

±.76

1.89

±.68

1.83

±.42

1.64

±.45

1.99

±.74

2.10

±.78

D
2.50

±.75

1.73

±.61

1.58

±.51

2.14

±.99

1.99

±.60

2.14

±.91

V
3.05

±.48

3.39

±.57

3.51

±.67

3.11

±.40

3.17

±.41

3.00

±.46

F
3.00

±.62

2.41

±.58

2.31

±.90

2.67

±.74

2.60

±.81

2.84

±.99

C
2.52

±.62

2.39

±.46

2.36

±.64

2.25

±.58

2.25

±.57

2.32

±.87

T:Tension, A:Anger, D:Depression, V:Vigor, F:Fatigue, C:Confusio

n

Table 3은 집단과 측정시점에 따른 평균 차이의 통

계적 분석을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Re

peated measure two-way ANOVA)결과 이다. 분석 

결과 긴장(F=7.378, p<.01), 우울(F=4.652, p<.05), 활

력(F=6.552, p<.01), 피로(F=4.791, p<.05) 요인에서 

집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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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난 긴장, 우울, 활력, 피로 요인에 대

하여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F=6.199, p<.01), 활

력(F=3.758, p<.05) 요인에서 측정시점별 주효과가 통

계적 유의하였다.

한편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기분상태 하위요

인들에 변화추이가 측정시점별로 차이가 있거나 측정

시점별 기분상태 하위변인들의 변화양상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1].

따라서 각각의 집단(피톤치드흡입지단/통제집단)의 

측정시점별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각각 분리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repeate

d measure one-way ANOVA)이 필요하다. 그 결과 

피톤치드흡입 집단에서만 긴장(F=7.637, p<.01), 우울

(F=24.2389, p<.001), 활력감(F=7.976, p<.01), 피로

(F=8.341, p<.01) 측정시점별 변화 추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경기여성의 8주의 피톤치

드흡입 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긴장, 우울, 피로 요인에

서 감소 추이 그리고 활력감의 증가 추이 변화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톤치드

흡입은 폐경기 여성의 기분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

는 중재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와는 차이가 

있지만 Choi 등(2016)[2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톤

치드아로마 흡입과 기분상태 연구에서 긴장, 우울, 피

로, 혼동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한다.

Table 3. Result of variance by measurement of mood 

state by group and measurement time  

Source SS df MS F

T

Group .001 1 .001 .969

error 26.903 39 .690

Time 1.264 2 .632 1.867

G×T 4.994 2 2.497 7.378**

error 26.398 78 .338

A

Group .006 1 .006 .920

error 24.240 39 .662

Time .607 2 .303 .922

G×T 1.946 2 .973 2.957

error 25.662 78 .329

D

Group .748 1 .748 .358

error 33.732 39 .865

Time 5.847 2 2.924 6.199**

G×T 4.388 2 2.194 4.652*

error 36.791 78 .472

V

Group 1.545 1 1.545 3.036

error 19.841 39 .479

Time .958 2 .479 3.758*

G×T 1.669 2 .835 6.552**

error 9.937 78 .127

F

Group .517 1 .517 .479

error 42.098 39 1.079

Time 2.465 2 1.233 3.073

G×T 3.843 2 1.922 4.791*

error 31.286 78 .401

C

Group .665 1 .665 .867

error 29.905 39 .767

Time .087 2 .044 .825

G×T .253 2 .127 .561

error 17.628 78 .226

*p<.05, **p<.01

3.3 건강관련 삶의 질 변화

Table 4은 집단과 측정시점별 건강관련 삶의 질 하

위요인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피톤치드흡입집단의 사전측정 평균을 살펴보면 유능

감 4.75, 정신적안녕 4.39, 안정성 4.49, 신체적안녕 5.

33, 활력 3.18로 나타났다. 8주 피톤치드 흡입 후 사후

측정에서는 유능감 5.61, 정신적안녕 5.54, 안정성 6.0

6, 신체적안녕 5.45., 활력 6.45로 나타났다. 

피톤치드흡입집단의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할 

때 유능감, 정신적안녕, 안정성, 활력 요인에서 측정시

점별 점진적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통제집단의 측정시점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사전측정에서는 유능감 4.35, 정신적안녕 4.49, 안정성 

4.31, 신체적안녕 5.35, 활력 4.00로 나타났다. 8주 후 

사후측정에서는 유능감 4.28, 정신적안녕 4.43, 안정성 

4.59, 신체적안녕 4.92., 활력 4.60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할 때 측정

시점별 다소의 평균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두드러진 변

화 추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활력 요인은 측정

시점별 점진적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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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group and 

measurement time

PG(n=20) CG(n=21)

Pre Mid Post Pre Mid Post

C
4.57

±.41

4.61

±.39

5.61

±.38

4.35

±.69

4.44

±.52

4.28

±.56

PY
4.39

±.60

4.99

±.59

5.54

±.35

4.49

±.95

4.58

±.55

4.43

±.67

S
4.49

±.49

4.82

±.46

6.06

±.52

4.31

±.65

4.61

±.57

4.59

±.75

PH
5.33

±.61

5.39

±.61

5.45

±.36

5.35

±.94

5.27

±.55

4.92

±.72

V
3.18

±.61

5.20

±.66

6.45

±.76

4.00

±.57

4.50

±.61

4.60

±.54

C:Competence, PY:Psychological well-being, S:Stability, PH:Physi

cal well-being, V:Vigor

Table 5는 건광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

점에 따른 평균 차이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반복측정

에 의한 이원변량분석(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결과이다. 

그 결과 유능감(F=18.566, p<.001), 정신적안녕(F=

9.249, p<.001), 안정성(F=17.689, p<.001), 활력(F=4

3.594, p<.001) 요인에서 집단과 측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측

정시점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난 유능감, 정신적안녕, 안정성, 활력 요인에 대하여 집

단과 측정시점에 대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시점별 주효과에서는 유능감(F=11.959, p<.0

01), 정신적안녕(F=7.638, p<.01), 안정성(F=28.610, 

p<.001), 활력(F=93.154, p<.001) 요인에서 통계적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집단에 대한 주효과 분석에서는 유능감(F=34.3

36, p<.001), 정신적안녕(F=15.734, p<.001), 안정성

(F=30.370, p<.001), 활력(F=30.692, p<.001) 요인 모

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 분석 결과에서 상호

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따라 각각의 집

단을 분리하여 측정시점에 따른 구체적 차이를 규명하

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repeated m

easure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

톤치드흡입집단에서 유능감(F=52.856, p<.001), 정신

적안녕(F=24.099, p<.001), 안정성(F=56.639, p<.00

1), 활력(F=118.117, p<.001) 요인에서 측정시점별 통

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통제집단에서는 오히려 

활력(F=5.526, p<.01)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폐경기여성의 8주의 피톤치드흡입 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능감, 신체적안녕, 안정성, 활력과 

같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효과가 있는 중잽변인임이 확

인 되었다. 반대로 통제집단은 피톤치드흡입 집단의 변화 

추이와 상반되게 활력 요인에서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피톤치드흡입이 폐경기 여성의 기

분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변화를 8주간 실험을 통

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D, N구의 폐경 후 2년 이하 41명을 목적적 표집

하였으며 난수표를 이용하여 피톤치드흡입집단(PG) 2

0명 통제집단 21명을 무선할당 하였다. 실험설계는 피

톤치드흡입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되는 연구대상자 

요인과 사전측정(0week)·중간측정(4week)·사후측정(8

week)의 3개 측정시점으로 구성되는 2×3 반복측정에 

의한 요인설계(2×3 Factorial Design with Repeate

d-measure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톤치드흡

입 집단은 8주간 피톤치드 오일이 포함된 목걸이를 착

용하였으며 통제집단은 8주간 식염수가 포함한 목걸이

를 동일하게 8주간 착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

로는 기분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로 설정하였으며 사

전측정·중간측정·사후측정 3회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집단과 측정시

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과 측정시점별 

평균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

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일련의 연구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경기 여성의 피톤치드흡입집단이 통제집단

에 비하여 기분상태 하위요인 중 긴장, 우울, 피로, 혼

돈 요인의 감소 효과와 활력 요인의 증가 효과가 통계

적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폐경기 여성의 피톤치드흡

입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 하위 요

인 중 유능감, 정신적안녕, 안정성, 활력 요인에서 통계

적 유의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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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살펴보면 폐경기 여성의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

은 폐경기 여성의 기분상태와 삶의 질에 매우 효과적인 

중재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Result of variance by measurement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group and 

measurement time 

Source SS df MS F

C

Group 10.159 1 10.159 34.336***

error 11.539 39 .296

Time 5.735 2 2.868 11.959***

G×T 8.904 2 4.452 18.566***

error 18.703 78 .240

PY

Group 6.813 1 6.813 15.734***

error 16.886 39 .433

Time 6.244 2 3.122 7.638**

G×T 7.561 2 3.781 9.249***

error 31.886 78 .409

S

Group 11.797 1 11.797 30.370***

error 15.150 39 .388

Time 18.022 2 9.011 28.610***

G×T 11.143 2 5.571 17.689***

error 24.566 78 .315

PH

Group 1.341 1 1.355 3.776

error 13.857 39 .355

Time .611 2 .306 .524

G×T 1.709 2 .854 1.820

error 36.629 78 .470

V

Group 10.217 1 10.217 30.692***

error 12.982 39 .333

Time 79.097 2 39.548 93.154***

G×T 37.015 2 18.508 43.594***

error 33.115 78 .425

4.2 제언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기초로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신체적, 심리적 부정

적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41명의 폐경기 여성

이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남성, 청소년, 노인과 같

은 대상자를 폭 넓게 확대하고 연구대상자의 규모도 확

대하여 피톤치드 효과를 일반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피톤치드 아로마오일을 목걸이

에 착용하게 하였다. 미래 연구에서는 피톤치드 아로마

오일을 보다 적용법위를 확대시켜 입욕, 마사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적용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톤치드흡입에 대한 종속변인

으로 기분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심리적 요인을 설

정하였다. 이에 피톤치드 효과를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

해서는 혈압, 심박변이도,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과 같은 

정량적인 생리적 지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톤치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8주의 실험 처치 기간을 설정하여 실행하였다. 

미래 연구에서는 실험 처지 기간을 종단적, 횡단적으로 

설계하여 그 효과가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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